
 

 

 

 

 

 

 

 

 
 

 

 

 

 

 

 

 

 

 

 

 

 

 

 

 

 

 

 

 

 

 

 

 

 

 

 

 

 

 

 

 

 

 

 

 

 

 

 

 

 

 

 

 

 

 

 

 

 

 

 

 

 

 

 

 

 

 

 

 

 

 

 

 

 

 

 

 

 

 

 

 

 

 

 

 

 

 

 

 

 

 

 

 

 

 

 

 

 

 

 

 

 

 

 

 

 

 

 

 

 

 

 

 

 

 

 

 

 

 

 

 

 

 

 

 

 

 

 

 

제 165 호                                2010 년 4 월 16 일         금요일 

생 명 의  기 적
료패여(廖佩茹)는 대만 수림고원고급중학교 영어교사이다.  

2004 년초, 미국포듀대학교 박사반에서 

공부하고 있던 료패여는 불행하게도 《류풍

습성관절염》에 걸려 손가락으로부터 두손

、팔꿈치、어깨까지 확산하여 나중엔 두발

도 걸을수 없게 되였다. 그는 많은 의료비를 

썼지만 좀처럼 치료할수 없어 그만 실망하고 

말았다. 그는 유서를 써놓고 대협곡으로 가

는 비행기표를 산후 거기에서 자살하려고 작

심했다.  

그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인터넷에서 건 

강회복정보를 찾아볼때 갑자기 명혜망에 실은 《류풍습관절염이 

기적처럼 완치되였다》는 문장을 읽어보고 한가닥의 희망이 생기

게 되였다.  

료패여는 즉시 인터넷사이트에서 파룬궁서적과 공법교수록상

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열심히 읽어보았다. 그가 파룬궁을 수련하

기 시작하여 한달후에 그의 병은 완치되였다.  

료패여의 몸에서 기적이 나타나게 되자 그의 어머니、녀동생

、많은 친구들도 파룬궁수련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대륙과 해외에서 높은 학력을 가진 수많은 지식분자들이 파룬

궁을 수련하고있다. 그들은 자신의 독립적인 사고와 판단을 거쳐 

수련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파룬궁은 초상적인 과학이라는것

을 친히 실증하였다.  

절찬을 받고 있는 신운 

“쩐싼런”국제미술전람회가 미국 사이판섬에서 
 

지난 3 월 27 일, 미국 사이판에서 제 4 차“쩐싼런”국제미술전람

회”를 열고 세계각지의 9 명 화가가 그린 30 폭의 작품을 전시했다. 

사이판섬 시장 프르레이는 《모든 사람들은 와서 응당 그림전람회 

를 보아야 한다. 나는 그림전람회

의 성공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쩐싼런”미술전람회는 2004

년부터 지금까지 40 여개 나라에

서 100 여차례 소집되였고 파룬궁

수련생들이 직접 그린 “쩐싼런”미

술작품은 파룬따파의 상서롭고 아

름다움과 대륙에서 받은 파룬궁학

원들의 잔혹한 박해와 선명한 대

조를 이루고 있다.  

사이판 시장과 진소평이 함께 찍

은 사진(진소평이 그린 “진감”은 

금상을 받았다.)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지난 4 월 6 일 저녘, 신운 

순회예술

단은 스

웨덴수도 

스톡홀름

에서 두

번째 공

연을 하

여 관중

들의 절 

찬을 받았다.  

국회의원 쏘웨 턴스톤녀사

는(윗사진) 《신운공연은 이러

듯 아름답고 색채가 풍부하며 

신불의 존재를 표현했다. 신운

공연이 표달한 내용은 세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수 있다.》

라고 감탄하여 말했다.  

 

캐나다 아이드멍에서 
 
지난 4 월 1 일, 신운국제 

예술단

은 캐나

다 아퍼

타성 수

부인 아

이드멍

에서 두 

차례 공연을 하여 관중들을 감

동시켰다.  

해외화교 작가 성설(盛雪)

은(윗사진) 《신운은 중화문화

의 선과 미에 대한 추구를 표현

했고 그가 가져다주는 정보는 

인류사회에 대한 경종이다. 신

운의 세계예술단 400명의 백여

차 공연은 한낱 기적이며 신적

이다. 》라고 감격하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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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년부터 파룬따파를 수련한 장배제(张 

倍齐)는 “쩐싼런”을  준

칙으로 부단히 심성을 제

고했으며 인이 박혔던 술

담배를 끊었고 그의 몸에 

있던 여러가지 질병들도 

모두 사라졌다.  

1999 년 9 월 19 일, 

장배제는 북경에 상방가 

는 도중, 대련시에서 악경들에게 랍치되여 구류

당했다가 안도현간수소로 압송되여 한달동안 모

진 심문을 받았다.  

2000 년 6 월, 장배제는 악경들에게 랍치되

여 연길시간수로에 갇혀 여러차례 호되게 매를 

맞고 연길시로교소로 압송되였다.  

2001 년 11 월, 장배제는 또다시 북경에 상

방갔다가 북경통주 악경들에게 랍치되여 구타를 

당한후 안도현간수소로 압송되여 왔고 12 월에 

연변로교소로 전이된 후 매끼니마다 먹는것은 두

냥도 안되는 옥수수떡과 얼마 안되는 채와 국뿐

이였다. 그리하여 한달도 안되여 그는 여위여서 

피골이 상접했다.  

2001 년말, 구대로교소로 옮겨온 장배제는 

악경 장명재、곽일평、장신 등이 쩍하면 달아매

놓고 마구 때려 온몸이 피투성이 되였으며 전기

몽둥이로 그의 온몸을 사정없이 충격했다.  

2004 년 3 월 20 일, 장배제는 안도현국보대

대 악경들에게 랍치되여 신명주、김진산、우학 

등 악경들이 일주일동안 심문하며 혹형을 당했고 

4 훨 28 일, 안도현간수소로 압송된 장배제는 련

속 일주일동안 굶었고 매를 맞아 걷지도 못했다. 

안도현법원에서는 비밀리에 개정하여 장배제를 5

년도형에 언도하고 장춘철북감옥에 압송했다.  

2006 년 4 월초, 길림감옥으로 전이된 장배

제는 엄격관리대상으로 되여 악경들에게 늘 침대

에 사지를 늘그기 혹형을 당했다. 7 월 26 일 아침 

7 시부터 밤 9 시까지 악경들은 장배제를  사지를 

늘그기 혹형을 감행하고나서 사정없이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찼다. 여러번 기혼해  쓰러진 장배제

는 나중에 사지가 마비되고 온몸이 불구로 되였

다.  

8 년동안 감옥에서 온갖 박해를 받아온 장배

제는 2009 년에 만기되여 집으로 돌아왔지만 1

년도 채 안되여 2010 년 2 월 27 일에 청도시에서 

또 악경들에게 랍치되여 지금 연길시간수소에 갇

혀 계속 박해를 받고 있다.  

10 년동안 박해를 받은 
파룬궁수련생 장배제  

장배제 

한국에서 7 천만 중국사람들이  
중공에서 퇴출함을 성원 

 
지난 4 월 11

일, 한국퇴당봉사

중심에서는 한국

안산시에서 7 천 1

백만 중국사람들

이 중공에서 퇴출

함을 성원하는 집 

회와 시위행진을 거행했다. 집회현장과 시위행진

행열은 각국 유람객들의 주목을 끌었다.  

마 3 가로교소에서 박해 받아 
정신의상에 걸린 파룬궁학원들  

 
지난 4 월 7 일 명혜망주간에서 료녕성마 3

가로동교양원에서 박해를 받아 정신의상에 걸린 

30 여명 파룬궁학원들의 정황을 소개했다. 아래

에 그중 일부분만 싣는다.  

소국진(苏菊珍)은 호로도시 수중현전소진의  

파룬궁학원이다.(옆사진) 

1999 년 10 월 31 일, 마 3 가

로동교양원에 갇혀 참혹하게 

시달림을 받았다. 어느날, 악

경 왕연평이 그의 옷을 벗기

고 온밤 전기충격을 하여 그

의 얼굴은 부어났고 물집이 

졌다. 악경 구평은 그를 심양  

모병원에 끌고가서 신경중추를 파괴하는 약을 먹

여 정신의상에 걸리게 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20 일동안 밥을 먹을수 없었고 그저 멍하니 바라

볼뿐 말하지 못하고 기억이 상실되고 생활을 자

립하지 못했다. 2006 년 4 

월 8 일, 그는 세상을 떴다.  

리춘란(李春兰)은 료녕

성철령시청하구 조선족파룬

궁학원이다. 3 차례나 마 3

가로교소에 갇혀 혹형과 시

달림에 정신의상에 걸렸다.  

(옆사진) 

리경화(李景华)는 조양시

룡성구소도바향의 파룬궁학

원이다. 1999 년 10 월 30 일, 

마 3 가로교소에 갇힌 그는 벌

서기、전기충격、작은 방에 

가둬넣기 등 혹형을 당하여 

2001 년에 정신의상에 걸렸

다.(옆사진) 

연변박해진상


